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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ves and roots of Ligularia stenocephala, which are widely used as a food in Korea, were inves-
tigated for their antioxidant activities and cytotoxicity in vitro, and their hepatoprotective effect, alco-
hol detoxicant efficacy, and memory-enhancing property were investigated in vivo. The unique odor of
the leaves was analyzed by GC-MS. Lipid peroxidation, superoxide anion formation, and DPPH radi-
cals were inhibited remarkably by the extracts of the leaves and roots. The leaves of this edible plant
significantly protected the hepatotoxicity induced by carbon tetrachloride and further diminished the
blood alcohol content in mice. While the roots of this plant exhibited adequate cytotoxicity against four
human tumor cell lines, especially against melanoma, the leaves revealed relatively weak activity. Both
the leaves and the roots exerted an excellent ameliorating property on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 in the passive avoidance task using an animal model. The hexane fraction of the leaves
was analyzed by GC-MS, suggesting that a series of terpenoids may be odorous compounds in this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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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곤달비(Ligularia stenocephala)는 국화과의 다년초로서 높이

는 60-100 cm이며 꽃은 8-9월에 피고 우리나라 전국의 심산지

역에서 자란다. 어린잎은 식용하고 굵은 근경 끝에 잔뿌리가

있어 사방으로 퍼져 있다. 곤달비는 관상 및 식용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이며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고, 식용으

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으나 대량 재배가

쉽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곤달비와 비슷한 생김새

와 식품으로서의 용도를 가진 동속 식물인 곰취(Ligularia fi-

scheri)는 곤달비에 비해서 잎은 밑이 창 모양이 아니라 심장

모양이며, 잎 끝이 갑자기 뾰족해지지 않고, 혀모양꽃은 5-9개

로서 많으므로 구분된다.

곤달비의 효능에 관한 연구보고는 잎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이며 잎의 물추출물 및 용매분획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4], in vitro와 in vivo에서의 암전이 억제 효과[7],

메탄올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12], 궤양크기 및 소화액 분비

감소에 의한 소화기 궤양 억제효과[6], 혈소판응집 억제 및 항

혈액응고 효과[23] 등이 있으나 아직 본 연구와 관련하여 간보

호 및 알코올 분해 효과, 세포독성, DPPH 소거효과를 제외한

항산화 활성, 기억증진 효과등은 보고되지 않았다. 더욱이 잎

과 뿌리의 생물활성을 비교 검토한 연구는 없으며 영양 성분

의 종류와 함량에 대해서 곤달비 잎을 13종의 산채와 함께

비교한 연구결과[5]가 있는데 이 보고에서 곤달비는 특히 다른

산채에 비해 배당체의 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곤달비의 성분으로는 sesquiterpenes [22], triterpenes [20],

phenolics [17], benzofuran derivatives [15, 18, 10, 21, 19], 기

타 다양한 구조의 화합물[8, 16]들이 보고되어 있으나 곤달비

향기의 성분 중의 하나인 monoterpene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

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독특한 향과 맛을 지닌 산나물로 애용되고

있는 곤달비의 생물활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아직 보고되지

않은 효과를 중심으로 in vitro와 in vivo에서 평가하였으며 향

기성분을 분석하여 새로운 성분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기기

실험재료 식물인 곤달비는 경주시 산내면 산내농업협동조

합에서 제공받았다. 효능시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Sigma사

(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유기용매 및 무기

시약들은 국산특급을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대한바이오링

크(충북)에서 구입한 외관상 건강한 ICR계 웅성 mouse (30±1

g)를 본 대학 동물사육실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사육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사육조건은 온도는 22±1℃, 습도는 55±5% 그

리고 명암은 12시간 light/dark cycle을 유지시켰다. 실험동물

을 1주일간 사육실에서 적응시켰으며 실험개시 전 24시간 동

안 물만 먹이고 절식시켰다. 동물처치는 효소활성의 일중변동

을 고려하여 오전 10-12시 사이에 실시하였다. 수동회피시험



1382 생명과학회지 2013, Vol. 23. No. 11

(Passive avoidance task) 기기는 Gemini Avoidance System

(San Diego Instruments,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였고,

성분분석을 위한 GC-MS 기기는 Agillent 5975C를 이용하였

다.

추출물 제조

곤달비 잎과 뿌리를 잘 건조하여 분말로 만든 다음, 각 600

g을 메탄올 2 l로 2시간 가온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감압 농축

하여 용매를 완전 제거하고 냉동건조기로 추출물 시료를 제조

하였다. 잎과 뿌리 추출물의 수득율은 각각 10.25%와 15.79%

이었다. 잎의 향기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조된 잎 분말 50

g에 n-헥산 100 ml을 넣고 2일간 실온에 방치한 다음, 용매를

제거하고 분석시료로 하였다.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

Ohkawa 방법[1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산화지질의 함량

을 측정하였다. 먼저 0.1 M potassium phosphate 완충액(pH

7.4) 0.65 ml, 시료 0.05 ml (농도 1.0 mg/ml, 2.0 mg/ml, 4.0

mg/ml), homogenate 0.1 ml을 37℃에서 1시간 동안 in-

cubation 하였다. 1시간 후 반응액에 8.1% SDS 0.2 ml, acetate

완충액(pH 3.5) 1.5 ml, 0.8% 2-thiobarbituric acid 1.5 ml을

첨가하고, 95℃에서 1시간 반응시킨 다음 실온으로 냉각하였

다. 이 반응액에 n-부탄올: pyridine 15 : 1 (v/v) 5 ml을 첨가하

여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징액을 취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물질은 α-tocopherol

(vitamin E)을 사용하였으며 시료 대신 DMSO를 가하여 반응

시킨 용액을 대조군으로 하여 저해율(%)을 계산하였다.

Superoxide anion 억제 활성

Gotoh 등의 방법[3]을 일부 변형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1.0 mg/ml, 2.0 mg/ml, 4.0 mg/ml 농도의

시료 30 μl에 30 mM EDTA (pH 7.4) 100 μl, 30 mM hypo-

xanthine 10 μl, 1.42 mM NBT 200 μl를 가한 다음 실온에서

3분 반응시킨 후, 0.5 U/ml xanthine oxidase l00 μl를 첨가하

고 50 mM phosphate 완충액(pH 7.4)으로 총 용량을 3 ml로

맞추고 반응용액을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560 nm 파

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물질은 ascorbic acid

(vitamin C)를 사용하였으며 시료 대신 DMSO를 가하여 반응

시킨 용액을 대조군으로 하여 저해율(%)을 산출하였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

Blois 방법[2]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즉 1.0

mg/ml, 2.0 mg/ml, 4.0 mg/ml 농도의 각 시료 0.1 ml에

DPPH 라디칼 1.5 ⅹ10-5 M 에탄올 용액 4 ml을 첨가하여 실온

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소거효과는 다음 식에 의해 %로 산출하였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ODcontrol - ODsample) /

ODcontrol}×100

간보호 효과

실험동물은 ICR mouse (6주령, 수컷) 8마리씩을 1개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실험군은 각각의 시료를 500 mg/kg으로

하여 DMSO에 녹여 6일간 경구투여하였으며 3일 간격으로

시료투여 30분 후 25% CCl4의 olive oil을 4 ml/kg 용량으로

경구투여하였다. 대조군은 6일간 정상사육 중 3일 간격으로

25% CCl4의 olive oil을 4 ml/kg으로 경구투여하였으며 마지

막 투여 24시간 후 마취상태에서 혈액을 채취하였다. 정상군

도 같은 시간에 마취하여 채혈하였으며 혈중 AST와 ALT의

활성은 Sigma사(St. Louis, MO, USA) kit (MAK055, MAK052)

를 사용하였다.

알코올 분해 효과

알코올 분해효과는 알코올 투여 후 혈중 알코올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ICR mouse (6주령, 수컷) 9마리

씩 군을 나누어 실험군은 각 시료를 10 ml/kg의 양으로 만들

어 0.1 ml를 1회 경구투여 하였으며 대조군은 증류수를 0.1

ml 1회 경구투여하였다. 시료투여 30분 후 40% 에탄올 0.1

ml을 1회 경구투여하고 투여 한시간 후에 혈액을 채취하였으

며, 혈중 알코올 농도는 전문검사기관인 의료법인 삼광의료재

단(서울)에 의뢰하여 측정하였다.

세포독성

세포배양은 온도 37℃, 습도 100%, CO2 농도 10%를 유지하

였다. 시료투여 전일 24-well plate에 혈청 10% D-MEM을 각

well 마다 1.0 ml씩 넣은 다음, 배양중의 세포를 trypsin 처리

하여 수확하여 cell counter로 세포농도를 계산하였다. D-

MEM으로 농도별로 희석하여 세포수를 달리하여 각각의 well

에 plating 하였다. 시료의 투여는 cell plating 18시간 후, me-

dium을 흡인하여 버린 후, serum-free D-MEM을 well당 1.0

ml씩 넣고 시료를 serum-free D-MEM으로 농도별로 희석하

여 각 well에 투여하였다. 투여 4시간 후, medium을 모두 제거

한 뒤, 다시 serum 10% D-MEM을 well당 2.0 ml씩 넣었다.

시료투여 6일 후, medium을 모두 제거하고 crystal violet으로

3분간 염색하여 건조시킨 후, 해부현미경으로 관찰, colony수

를 파악하고 plating한 cell의 수와 비교하여 생존율을 계산하

였다. 사용한 암세포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배양중인 세포주

를 사용하였으며 A549 (lung), SK-OV-3 (ovary), SK-MEL-2

(melanoma), HCT-15 (colon) 등 네 종류이다.

기억증진 효과

동물모델시험으로 수동회피시험(passive avoidance task)

을 실시하였다. 실험 장치는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된 shu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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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leaves and roots of Ligularia stenocephala

LPO Superoxide anion DPPH

1 mg/ml 2 mg/ml 4 mg/ml 1 mg/ml 2 mg/ml 4 mg/ml 1 mg/ml 2 mg/ml 4 mg/ml

Leaves

Roots

Vitamin C

20.4±8.60

5.3±1.22

46.6±7.95

27.3±15.1

9.1±2.27

83.0±3.40

51.1±4.38

59.1±5.68

-

9.3±0.10

14.0±0.76

31.9±0.77

15.4±0.77

20.2±0.20

51.3±0.48

21.9±0.19

27.4±0.09

-

54.2±7.58

72.2±4.64

84.8±2.77

75.1±2.04

74.4±1.38

98.9±0.89

76.9±1.25

78.8±2.35

-

box의 가운데에 guillotine door가 있으며 한쪽 방에는 바닥

전체에 전기쇼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전체 실험

은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험동물이 전기

쇼크실에 들어가는 시간을 자동 측정하여 data화 한다. 먼저,

training trial에서, 실험동물인 ICR mouse (6주령)에 곤달비

뿌리 및 잎의 메탄올 추출물 각 250 mg/kg 및 tacrine (양성대

조약물) 2.5 mg/kg을 30% DMSO에 녹여 0.1 ml 씩 7일간

경구투여하였고 마지막 투여 1시간 후 기억상실약물인 sco-

polamine 1.0 mg/kg을 복강 주사하고 30분 후에 회피시험을

실시하였다. 회피시험은 실험군 또는 대조군 각 1마리씩 한쪽

방에 넣고 15초간의 탐색시간을 준 뒤, 위에서 조명과 소음을

가하면 가운데의 guillotine door를 통과하여 조용하고 어두운

다른 방(쇼크실)에 도달한다. 쥐가 쇼크실에 들어가면 자동적

으로 guillotine door가 닫히면서 전기쇼크가 가해진다. 쇼크

는 0.3 mA의 전류를 3초간 통하게 하였으며 쥐가 foot-shock

를 받은 후에 꺼내어 home cage에 다시 넣어둔다. 이러한 방법

으로 각각 7-10마리의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하여 전기쇼크를

가하였으며 120초 동안에 쇼크실로 들어가지 않는 쥐는 실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다음으로 retention trial은 24시간 후,

위의 training을 받은 쥐에 대해 전기쇼크를 실시했을 때, 약물

의 기억증진효과가 있으면 쥐가 전날의 쇼크를 기억하여 쇼크

실로 잘 들어가지 않게 된다. 따라서 쇼크실로 들어가는 시간

이 길수록 수동회피의 학습과 기억효과가 좋음을 나타낸다.

이 때, 쇼크실 도달시간(step-through latency time)은 300초

(cut-off time)까지 측정하였다.

향기성분 추출 및 분석

곤달비 잎 시료 1 g에 n-헥산 20 ml을 넣고 실온에서 48시간

추출한 다음, 헥산을 증류하여 제거하고 추출액 5.2 mg을 얻었

다. 이 추출액에 함유된 향기성분을 GC-MS법으로 분석하였

으며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Column: HP5MS, Carrier gas:

He (1 ml/min), Split ratio: 20:1, Oven temperature: 80℃에서

3분간 holding한 다음, 이후 1분당 5℃로 300℃까지 유지.

통계 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통계분석프로그램인 Origin (Version

3.78)으로 처리하였으며 data는 mean ± S.E.로 표시하였고 통

계적 유의성은 Student's t-test로 검정하여 유의수준을 P val-

ue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인 인지질의 불포화지방산은 활성

산소(reactive oxygen species)에 의해 지질과산화반응(lipid

peroxidation; LPO)을 일으키며, 이때 생성된 과산화지질은

세포막 손상의 주요 원인이 되어 각종 조직에 손상을 가져오

는 것으로 최근 보고되고 있다[1]. 곤달비의 과산화지질 생성

억제효과를 측정한 결과(Table 1), 용량의존적으로 억제율이

높아졌는데, 낮은 용량(1 mg/ml)에서는 잎추출물(20.4%)이

뿌리추출물에 비해 효과가 4배 가량 높았으며, 높은 용량(4

mg/ml)에서는 뿌리추출물(59.1%)이 잎추출물 보다 효과가

약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곤달비

잎이 지질과산화 억제에 의한 항산화 활성이 좋은 것으로 평

가된다.

Superoxide anion 억제 활성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의 하나인 슈퍼옥시드 음

이온(superoxide anion)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소라디칼 중

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발생되는 세포에서는 자체 내 방어기전(항산화 기전)을 가지

고 있는데, 라디칼의 형성 정도와 그것에 대한 방어기전의 불

균형에 의해 손상이 일어난다[9]. 이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

하는 효과는 잎추출물과 뿌리추출물에서 모두 용량의존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지질과산화 억제효과와는 달리 모든 용량에

서 뿌리추출물이 잎추출물보다 더 좋은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Table 1).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서 DPPH 라디칼

소거효과를 관찰하였다. DPPH (1,1-diphenyl-2-picrylhy-

drazyl)는 비교적 안정한 라디칼로서 불안정한 라디칼인 .OH

(hydroxyl radical)나
–

O2
.

(superoxide anion)와 달리 반응시

취급이 용이하므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잎과 뿌리추출물 모

두 용량의존적으로 좋은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였는데, 낮은

용량(1 mg/ml)에서는 뿌리추출물이 잎추출물 보다 활성이 높

았으나 그 보다 높은 용량에서는 두 추출물 모두 비슷하게

뛰어난 활성(77-79%)을 나타내었다(Table 1). Kim 등[4]은 곤

달비 잎추출물을 다시 몇 개의 분획물로 나누어 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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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the leaves and roots of Ligularia stenocephala on

serum AST levels in CCl4-induced hepatotoxicity in mice.

Data represent the mean ± S.E (n=3). *: p<0.05 from nor-

mal, #: p<0.05 from control.

Fig. 2. Effect of the leaves and roots of Ligularia stenocephala on

serum ALT levels in CCl4-induced hepatotoxicity in

mice. Data represent the mean ± S.E (n=3). *: p<0.05 from

normal, ##: p<0.01 from control.

Fig. 3. Effect of blood alcohol content of the leaves and roots

of Ligularia stenocephala. Data represent the mean ± S.E.

(n=9). *: p<0.05 from control.

Table 2. Cytotoxicity of the leaves and roots of Ligularia sten-
ocephala

Part
IC50 (mg/ml)

A549 SK-OV-3 SK-MEL-2 HCT15

Leaves

Roots

>100.0

76.49

>100.0

59.34

74.51

40.14

>100.0

52.63

ethylacetate 분획물이 강한 DPPH 라디칼 소거활성(IC50=0.28

mg/ml)과 ABTS 라디칼 소거활성(0.5 mg/ml 농도에서

96.67%)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간보호 효과

실험동물에 사염화탄소로 간독성을 유발시킨 다음, 시료를

투여하여 간독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를 AST와 ALT 효소

활성을 지표로 조사하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군

은 간독성이 크게 유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AST 효소

활성에서는 잎추출물이 대조군 보다 약 10% 정도 낮아 효과가

있었으나 뿌리추출물은 오히려 활성도를 증가시켜 간독성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ALT 효소활

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는데 잎추출물이 대조군 보다 약 78%

정도로 크게 낮아 효과가 매우 좋았으나 뿌리추출물은 오히려

활성도를 증가시켜 간독성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즉, 곤달비 잎은 간보호 효과가 뛰어나지만 곤달비

뿌리는 간독성개선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독성을 유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뿌리를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알코올 분해 효과

실험동물에 먼저 시료를 투여한 다음, 알코올을 경구투여하

고 1시간 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잎과 뿌리

모두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특히 잎추출

물 투여 시 알코올 농도가 47.50±7.29 mg/dl로서 대조군

(140.25±10.15 mg/dl)에 비해 60% 감소되었다(Fig. 3). 따라서

잎추출물은 음주후의 알코올 분해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뿌리추출물 투여 시에도 혈중 알코

올 농도가 50% 감소하여 효과를 인정할 수 있었다.

세포 독성

잎추출물은 피부암인 흑색종에 효과(IC50=74.5 mg/ml)가

있었으나 다른 암세포 억제효과는 비교적 약하였다. 곤달비

뿌리는 폐암, 난소암, 흑색종, 직장암의 네가지 암세포를 모두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흑색종에 대한

효과가 강하였으며(IC50=40.1 mg/ml) 고농도인 100 mg/ml에

서는 암세포를 완전히 억제하였다. 다음으로는 직장암 세포에

대해 IC50=52.6 mg/ml로 비교적 좋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Table 2). Lee 등[7]은 곤달비 메탄올 추출물(부위 불명)이 흑

색종 암세포에서 MMP 효소들을 저해함으로서 암전이를 억

제함을 확인한 바 있으나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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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meliorating effect of the leaves and roots of Ligularia
stenocephala on scopolamine-induced amnesia in the pas-

sive avoidance task. Data represent the mean ± S.E (n=7).

Tacrine was used as a reference compound (positive con-

trol).

Fig. 5. Total ion chromatogram of the hexane fraction of the leaves of Ligularia stenocephala detected by GC-MS.

기억증진 효과

실험동물에 scopolamine을 투여하여 기억을 상실시킨 다

음, 시료를 투여하여 기억이 회복되는 정도를 수동회피시험

(passive avoidance task)으로 관찰하였다. 이 시험법은 mouse

나 rat와 같은 작은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단기 또는 장기기억

을 평가하는 fear-motivated test로 개발된 것이다[11].

Scopolamine은 무스카린성 길항제로서 학습습득이나 단기기

억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항치매약물 검색에서 기억상실제로

사용된다[14]. 대조군의 회피시간(step-through latency time)

이 53.5±12.8초인데 비해서 곤달비 잎과 뿌리가 250 mg/kg에

서 각각 100.5±14.5초와 98.8±15.8초로 대조군 보다 기억력이

크게 증가하였다(Fig. 4). 양성대조약물인 tacrine은 2.5 mg/kg

에서 회피시간이 108.2±15.6초로 우수하였으나 이 약물이 단

일 화합물임을 감안하면 곤달비 잎과 뿌리 추출물은 학습과

기억증진효과가 매우 좋은 효과로 판단된다. Tacrine은 효과

는 뛰어나나 신장독성이 강하여 현재 임상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이러한 실험의 표준약물로 사용되고 있다.

향기성분 분석

곤달비 잎의 향기성분(헥산 분획)을 GC-MS법으로 분석한

결과(Fig. 5), monoterpene인 β-phellandrene (4.38%, Rt=5.54

min), sesquiterpene인 caryophyllene (2.44%, Rt=15.31 min)

과 α-farnesene (0.61%, Rt=17.44 min)이 검출되었으며 곤달비

잎의 독특한 향기는 주로 이들 성분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추

정된다. 헥산 분획중에서 가장 큰 피크는 Rt=17.83 min의

3-(1,5-dimethyl-4-hexenyl)-6-methylene-cyclohexene (7.82%)

이고 그 다음으로 큰 Rt=24.39 min의 피크는 미지 화합물의

피크이며 Rt=41.2 min의 피크는 squalene (4.7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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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곤달비 잎과 뿌리의 생물 활성

남영주․이동웅*

(동국대학교 과학기술대학 바이오학부)

국내에서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화과 식물인 곤달비(Ligularia stenocephala) 잎과 뿌리의 생물활성을 과학적

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각 추출물에 대하여 항산화 활성 및 세포독성을 in vitro에서, 간보호 효과, 알코올 해독작용

및 기억증진 효능 등을 in vivo에서 평가하였으며 잎의 독특한 향기성분을 GC-MS로 분석하였다.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는 잎(20.4% 억제율)이 뿌리 보다 좋았으며, 유해 라디칼의 일종인 superoxide anion은 뿌리에서 생성 억제효

과가 더 좋았고, DPPH 소거활성은 잎과 뿌리 모두 77~79%로 매우 뛰어났다. 사염화탄소로 유발된 급성 간독성

개선효과를 AST와 ALT 효소활성도를 지표로 확인한 결과, 잎의 ALT 억제활성이 대조군에 비해 약 78% 정도

감소하였으며 알코올을 투여한 mouse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잎추출물 투여시 약 60% 가량 유의성 있게 감소되어

효과를 인정할 수 있었다. 세포독성은 뿌리에서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는데, 흑색종의 경우, IC50=40.14 mg/ml이었

으며, 잎의 세포독성은 비교적 약하였다. 기억증진 효과를 동물모델을 이용한 수동회피시험법으로 평가한 결과,

잎과 뿌리 모두 scopolamine에 의해 유도된 기억력 감소를 80% 이상 향상시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곤달비 잎의

n-헥산 추출물을 GC-MS로 분석한 결과, 독특한 향기는 주로 terpene 화합물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